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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직률

로 인하여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2017년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42.7%에 달하였고, 그중 29.5%는 정규직 발령 이전

에 이직하였다[1]. 그 결과 국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Orga-

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

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면허 간호사 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의 비율도 매우 낮다[2].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1월 “간호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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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 강요 사건”과 2018년 1월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호사 이직의 한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

격하게 확산되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를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따돌리는 상황을 의미한

다[4]. 국내에서는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엄하게 가르치는 방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태움”이라는 속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5]. 

간호직은 여러 직종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매우 취약한 집단

이다. 간호직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률은 22.2% [6]로 타 직종의 발

생률 3.7~9.0% [4]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7-9]. 직장 내 괴롭

힘을 거의 매일 경험하는 사람의 자살 계획률은 14.4%로 일반 직장

인의 1.8%보다 8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10].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한 간호사의 경우 동료와의 관계뿐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11].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역시 정신적 스트레

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며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12]. 악화된 관계는 협업을 통해 완성되는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13] 이직의 원인이 되어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

이 고강도의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비용 

부담을 안기고 국가 경제에도 손해를 끼친다[14].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

요하게 간주해야 하는 문제이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의 부정적 영향

은 조직의 경계를 초월하여 주변인에까지 파급효과(cross over ef-

fect)를 일으킨다[15]. 즉, 상급자 혹은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

은 개인은 하급자 혹은 다른 동료를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

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공격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해 내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회적 파급효과

로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 괴롭힘에 연루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16]. 덧붙여 현재 국

내 간호인력의 부족은 더 이상 개별 의료기관 혹은 간호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

제로 간주되고 있다[1].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

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

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의 본질을 확인하고[5], 직장 내 괴롭

힘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조사하였으며[17,18], 직장 내 괴롭힘의 발

생률과 관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하였다[6,19].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간호사의 시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들여다보았을 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다양

한 의견과 해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웹과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실

시간으로 생성되는 비정형데이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에 달하는 우리나라는[20] 뉴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 뉴스에 의존한다[21]. 

전통적 미디어와 달리 디지털 뉴스나 게시물은 확산이 빠르며 네티

즌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댓글로 작성된다. 최근 논란이 된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댓글이 갖는 여론적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일부 연구를 통해 온라인에 게재된 글들이 실제 대중의 의견을 적절

하게 대변할 수 있음이 검증된 바 있다[22,23].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경우 제한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기 

때문에 목표 집단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료를 획

득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므로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다[24]. 이러한 제

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인데 특히, 온라인에 

작성된 댓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뿐더러 대중의 생생한 경

험과 의견을 비정형화된 형태로 자유롭게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을 분석하여 인

터넷 여론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한 사회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

째,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댓글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둘째,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요 토픽을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파악하

기 위한 온라인 빅데이터 활용 텍스트 마이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네이버 뉴스홈(https://

news.naver.com)에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650건의 뉴

스 기사에 달린 총 89,951개의 댓글과 대댓글(댓글에 달린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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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이 되었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 네이버는 점유율 60% 이

상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사이트이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빅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분석 방법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1) 빅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뉴스홈에서 

“간호사 태움” 또는 “간호사 괴롭힘”이 포함된 온라인 기사를 검색

하였다. 각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은 공동 연구자 중 1인이 개발한 

“R” 기반의 웹 크롤러(web crawl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하였다. 웹 크롤러는 검색 결과 창에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 페

이지를 하나하나 찾아가 텍스트와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웹 크롤러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사와 댓글들을 수집하여 .html file로 저장해 주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를 검

색한 결과 662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간호사 직장 내 괴롭

힘과 무관한 기사 12건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650건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은 76,692개, 대댓글은 13,259개로 총 89,951개의 댓글과 

대댓글(이하 댓글로 통합하여 기술)을 수집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 

수집된 댓글은 R 3.5.0 프로그램의 자연어처리 패키지인 

“KoNLP”와 “tm” 라이브러리, LDAvis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일부 메모리 용량이 큰 분석의 경우 빅

데이터 처리 솔루션 클라우드인 Texto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전처리 

먼저 비정형 텍스트인 자연어로 구성되어있는 댓글들을 가장 작

은 의미의 요소로 추출하기 위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MeCab-ko는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사전에 따라 어휘를 구분해 주

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 후 “간호조무사”와 같은 복합명

사가 “간호”, “조무사”와 같은 단순명사로 추출되어 댓글의 의견이 

분명해지지 않게 되었다. 원 댓글에서 복합명사로 사용되었던 키워

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밀집 정도를 보여주는 

N-gram 분석을 통하여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을 확인하였고 분리

된 단어들을 복합명사 형태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유의어 사전을 구축하여 “간협”, “대간협”, “간호사협회”는 “간호협

회”로 명명하는 등 댓글 내에서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정제

하였다. 검색어 자체인 “간호사”, “태움”을 키워드에서 제외하였고, 
“등등”, “이후”, “관련”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 

역시 불용어(stopword) 처리하는 등 사용자 단어 사전을 구축하였

다. 이상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89,951개의 댓글로부터 최종 22,572

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2) 키워드 분석

전체 댓글의 주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빈도수인 Term Frequency (TF) 값을 구하였

다. TF 값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간호사”와 

같이 TF 값이 지나치게 큰 키워드는 검색어 자체이므로 TF 값이 높

다고 하여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 키

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

quency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TF-IDF란 TF와 IDF를 곱

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등장하였는지를 계

산하고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이다. TF-IDF는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이 값이 높은 키워드는 댓글들 내에서 핵심적

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확률이 높다[25]. 

본 연구에서는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50개의 키워드

를 추출하였다. 또한 신문 기사의 시기별 상위 키워드의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간호사 태움에 대한 여론이 활발하였던 2017년 11월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뉴스 보도 전과 후로 댓글들을 나누어 분석

하였다. 이때 전처리 과정을 거친 댓글을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 50개를 시기별로 각각 추출한 후 

비교하였다.

(3)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이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 숨겨진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사용하였다. LDA는 문서가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

성되며 토픽은 키워드의 집합이라고 가정하여 토픽을 확률적으로 

추론해내는 방법이다[25]. 즉 개개인의 댓글들을 구성하는 키워드 

사이에는 잠재된 토픽이 있으며 토픽은 전체 댓글의 주제범주를 나

타내준다고 말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키워드

를 기반으로 각 토픽을 명명한다.

LDA 기법에서는 연구자가 토픽의 수(k)를 산정하여 범주화가 가

장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할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λ값 조정을 통하여 수차례 다른 토픽 수를 부여하여 각

각의 Inter Distance Map (IDM), 즉 토픽 간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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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p 50 Keywords Extracted from Comments on Online News Articles

Rank

Total period

News articles (N=650)

Comments (N=89951)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22572)

Jan. 1, 2013 to Nov. 9, 2017

News articles (N=39)

Comments (N=18142)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10693)

Nov. 10, 2017 to Jul. 31, 2018

News articles (N=611)

Comments (N=71809)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19813)

Keywords TF-IDF Keywords TF-IDF Keywords TF-IDF

1 Work 37121.7 Work 8371.8 Work 28683.4

2 Hospital 25286.0 Hospital 6025.7 Hospital 23303.6

3 Patients 24600.8 Patients 5331.7 Patients 19492.5

4 Woman 24015.6 Physician 5024.2 Trouble 19126.8

5 Physician 20840.6 Woman 4892.8 Woman 18762.6

6 Trouble 18539.4 Time 4442.4 Physician 15842.6

7 Time 17896.3 Trouble 4293.9 Time 13753.4

8 Money 16379.9 Duty 3710.0 New nurses 12835.7

9 New nurses 14056.8 Nurse aids 3665.0 Money 12415.6

10 Salary 13084.1 Career 3657.7 Culture 11337.8

11 Senior 13018.6 Money 3365.9 Senior 10088.0

12 Man 12772.2 Salary 3065.2 Duty 10074.0

13 Understaffed 11701.4 Toilet 2985.7 Man 9996.1

14 Career 11677.2 Meal 2877.1 Nation 9956.0

15 Culture 11617.8 Man 2814.6 Understaffed 9586.7

16 Duty 11573.4 Study 2678.1 Life 8900.3

17 Meal 10762.1 Understaffed 2559.0 Military 8676.5

18 Improvement 10603.1 Nation 2430.5 Salary 8383.5

19 Military 10362.6 Shift 2362.5 Society 8279.6

20 Toilet 10120.0 Improvement 2361.3 Improvement 8246.5

21 Society 9933.6 Task 2148.8 Task 7911.7

22 Task 9662.8 New nurses 2142.9 Meal 7907.9

23 Nation 9106.7 Military 2108.5 Career 7822.8

24 Nurses association 9024.6 Culture 2055.0 Error 7666.8

25 Study 8886.5 Society 1944.8 Power trip 7521.6

26 Life 8748.4 University hospital 1904.2 Citizen 7492.7

27 Nurse aids 8457.8 Life 1859.8 Training 7344.5

28 Junior 8027.6 Senior 1858.8 Suicide 7274.4

29 Suicide 7928.7 Discipline 1850.1 Workplace 7153.2

30 Workplace 7876.0 Swearing 1842.8 Toilet 7031.5

31 Citizen 7858.2 Betterment 1754.9 Minimum wages 6833.0

32 Environment 7840.8 Reality 1693.2 Junior 6783.5

33 Swearing 7631.0 Stress 1655.8 President 6644.2

34 Discipline 7552.8 Environment 1633.4 Mental 6594.4

35 Training 7507.8 Workplace 1631.0 Nurse aids 6499.4

36 Power trip 7370.4 Power trip 1588.5 Legislation 6050.7

37 Reality 7184.9 Mental 1574.2 Nurses association 5948.5

38 Legislation 7053.7 Nurses association 1567.9 Swearing 5832.8

39 Mental 7018.6 Deal 1542.9 Discipline 5749.0

40 Solution 6977.9 Hardship 1474.6 Government 5724.7

41 Minimum wages 6702.6 Ward 1458.0 Solution 5583.1

42 Stress 6625.7 Error 1432.1 Reality 5492.8

43 Shift 6475.4 Nursing science 1414.6 Environment 5186.6

44 Betterment 6239.3 Labor 1409.5 Study 5125.9

45 University hospital 5922.4 College 1408.1 Investigation 5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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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지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토픽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독

립적이며, 토픽 간 경계가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4개를 토픽의 

수로 결정하였다. 또한 4개의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 중 가중치

가 높은 상위 30개를 토픽 별로 도출하였다. 토픽의 명명을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 수간호사 2인, 간호사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

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총 5회에 걸쳐 토픽 모델링 결과를 검토하

고 논의한 결과, 각 토픽에 포함된 키워드들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토픽들을 명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 키워드 분석

해당 기간 동안 검색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기사는 

총 650건이었다. 이 기사들에 달린 댓글 수는 89,951개였으며, 분석

을 위해 전처리를 거친 후의 키워드 수는 총 22,572개였다.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일(37121.7)이 가장 높았고, 병
원(25286.0), 환자(24600.8), 여자(24015.6), 의사(20840.6), 문제

(18539.4), 시간(17896.3), 돈(16379.9), 신규(14056.8), 월급

(13084.1) 순이었다(Table 1).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약 58개월 동안 보도된 

관련 기사가 39건이었으나 장기자랑 강요 사건이 있었던 2017년 11

월 10일 이후 약 9개월 동안 보도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

사는 611건이었다. 댓글의 수는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사건 이전에

는 18142개, 사건 이후에는 71809개였으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키

워드 수는 사건 이전에는 10693개, 사건 이후에는 19813개였다. 

TF-IDF 값 순으로 추출된 상위 10개 키워드의 경우 사건 이전에

는 일(8371.8), 병원(6025.7), 환자(5331.7), 의사(5024.2), 여자

(4892.8), 시간(4442.4), 문제(4293.9), 근무(3710.0), 간호조무사

(3665.0), 직업(3657.7) 등의 순이었고, 사건 이후에는 일(28683.4), 
병원(23303.6), 환자(19492.5), 문제(19126.8), 여자(18762.6), 의사

(15842.6), 시간(13753.4), 신규(12835.7), 돈(12415.6), 문화

(1133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전체 키워드, 2017년 11

월 이전과 이후의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Figure 1에 제

시하였다.

두 기간 모두 상위 18위까지의 키워드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19위부터 50위의 키워드 변화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사건 이전과 

이후의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교대’, ‘처우개선’, ‘대우’, ‘고생’, ‘병
동’, ‘간호학’, ‘노동’, ‘대학교’, ‘보호자’, ‘몸’, ‘입원’, ‘무시’ 키워드가 사

Table 1. Continued

Rank

Total period

News articles (N=650)

Comments (N=89951)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22572)

Jan. 1, 2013 to Nov. 9, 2017

News articles (N=39)

Comments (N=18142)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10693)

Nov. 10, 2017 to Jul. 31, 2018

News articles (N=611)

Comments (N=71809)

Keywords after preprocessing (N=19813)

Keywords TF-IDF Keywords TF-IDF Keywords TF-IDF

46 Investigation 5631.4 Solution 1401.5 Stress 4966.4

47 Idea 5590.3 Guardian 1397.5 Organization 4788.9

48 President 5484.1 Body 1382.9 Group 4746.4

49 Group 5400.4 Hospitalization 1338.4 Union 4666.9

50 Union 5228.8 Disregard 1327.8 University hospital 4650.3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otal period Jan. 1, 2013 to Nov. 9, 2017 Nov. 10, 2017 to Jul. 31, 2018

Figure 1. Visualization of top 50 keywords extracted from comments on online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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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전 상위 50개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나 사건 이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사건 이후에는 ‘국민’, ‘교육’, ‘자살’, ‘최저임금’, ‘후배’, 
‘대통령’, ‘법’, ‘정부’, ‘조사’, ‘조직’, ‘집단’, ‘노조’ 키워드가 새로 50위

권에 등장하였다.

2. 토픽 분석

댓글의 주제에 대한 최적의 토픽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LDAvis 패

키지에서 토픽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λ값을 조정하여 다양한 개수

의 토픽을 반복해서 설정해보았다. 토픽의 개수에 따라 변화하는 

IDM의 시각적 변화와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주제의 범주를 뚜렷하게 구성했다고 판단한 4개를 토픽의 수

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λ값은 0.97이었다. Figure 2는 토픽 수 4개에

서의 IDM을 보여주는 LDA 결과이며 이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일, 시간, 밥, 인력난, 문
제, 업무, 신규, 교대, 환경, 교육, 처우개선, 화장실 등이었다. 이 키

워드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토픽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명명하였

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식사 및 생리적인 현상까지 해결하기 어려

울 만큼 바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그와 관련된 인력난을 반영하는 

Table 2. Changes in Keyword after the Major Events

Disappeared keywords New keywords

Keywords 

Ranking 

change Keywords 

Ranking 

change

Before After Before After

Shift 19 60 Citizen 59 26

Betterment 31 57 Training 58 27

Deal 39 74 Suicide 184 28

Hardship 40 84 Minimum wages 209 31

Ward 41 67 Junior 54 32

Nursing science 43 95 President 91 33

Labor 44 71 Legislation 52 36

College 45 747 Government 100 40

Guardian 47 87 Investigation 370 45

Body 48 116 Organization 114 47

Hospitalization 49 118 Group 69 48

Disregard 50 101 Union 175 49

Topic 1. Poor working environment Topic 2. Culture among women

Topic 3. Unfair oppression Topic 4. Society-level solutions

Figure 2. Results of LDA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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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다.

밥은 먹는게 아니라 마시는 것이라는 걸 간호사되고 알았음. 진

짜 일반인들 데려다 놓고 간호사 일일체험 해보라고 하면 무슨 소

리인 줄 알 겁니다^^ 화장실 하루 한번, 물 하루 한모금 ㅎㅎ (댓

글 번호 9071, ID: sgl0****).

중소기업 인력난이 왜 심한지 다들 아시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죠... (중략) ... 태움 문화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댓글 번호 5484, ID: tmfd****).

 

두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여자, 남자, 군대, 자살, 
사회, 집단, 페미니즘, 갑질, 조직, 왕따, 여초, 욕 등이었다. 이 키워

드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토픽을 “여성집단문화”로 명명하였다. 이 

토픽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사 집단의 조직문화가 군대 

문화로 불릴 만큼 위계적이고, 내부적인 갑질과 왕따로 인하여 피해

자의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자들 갈굼도 심하지만 여자들 갈굼

은 이건 뭐 정신, 육체 등 진짜 갈굼이 뭔지 제대로 하지. 왕따도 

그냥 면전에 할 정도니까... 직장 통과의례로 생각하기 힘들지... 그

래서 여자는 알면 알수록 무섭다는 사람도 있더라(댓글 번호 

647，ID: jhme****).

여자 군대의 군기가 간호사 군기 맞는 듯. 환자의 생명을 다뤄

야 하기에 군기가 필요하지만 정도가 심해서 나타난 태움은 명백

히 가혹행위! 군대의 가혹행위와 다를 바 없음(댓글 번호 42715，

ID: anti****).

세 번째 토픽은 의사, 환자, 욕, 적폐, 고함, 갑질, 인성, 무시, 보호

자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며 “부당한 억압”으로 명명하였다. 이 토픽

은 아래 댓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사가 불공평한 병원 시스템에

서 환자, 보호자, 의사에게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들, 환자들, 간호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 대하는 힘든 

직업이다. 임금도 처우도 많이 개선되게 하자. 미국은 간호사 의사 

Topic 1. Poor working environment Topic 2. Culture among women

Topic 3. Unfair oppression Topic 4. Society-level solutions

Figure 3. Visualization of four topics for comments on online news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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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비슷하다고 하더구만... 그렇게 중요한 직업인데 한국은 의

사는 높이면서 간호사는 무시하고 막대하고...(댓글 번호 6217, 
ID:　kami****).

간호사는 3D 직업 그 이상이다... 고객은 왕이라는 미명하에 최

악의 갑질하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당하는 그 엄청난 정서적인 노

동을 병원 측은 감싸 주기는커녕 무조건 잘못했다 사과하게 하는 

처사를 당연시하는 게 현실이다(댓글 번호 6819, ID:　bada****).

네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문제, 월급, 최저임금, 대
통령, 돈, 대한민국, 간호협회, 사회, 법, 국가, 노조, 병원, 건강보험, 
정부, 헬조선, 해결, 개선, 임금, 정책, 노동자, 평등 등으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로 명명하였다. 이 토픽은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협회, 노조와 같은 관련 단체는 물론 

국가, 대통령,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의사들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도 중요하다. 병원은 간호사들 월

급을 올려 주고 간호사 채용과 복지에도 신경 써 주세요. 간호사

가 없으면 환자들을 누가 돌보나요? 그리고 간호협회도 간호사의 

인권과 복지, 임금 등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댓글 번호 47070, 
ID:　biju****).

... 너무 무섭네요. 간호사 환경개선해주세요. 어떻게 그 많은 업

무를 보나요? 정부에서 이를 놓치지 말고 꼭 이번에는 개선 방침

을 내려 주세요(댓글 번호 44765, ID:　duoo****).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뉴스 기사

에 달린 방대하고 다양한 댓글, 즉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키워

드를 추출하고 이를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직

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약 5년 7개월 동안 650건의 뉴스 기사가 

보도되고 거기에 89951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

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과 간호사 자살 사건 보도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전보다 기사의 수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댓글

이 4배 이상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중의 관심과 목소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생태학적

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간호사 개인에 대한 상담이나 갈등관리 등

은 가장 작은 단계인 미시체계적 접근이고, 전체 사회 차원의 해결

은 거시체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체계적 접근에는 사회적 

캠페인 혹은 정책이나 입법과정이 포함되며, 이는 가장 파급력이 높

은 접근법이다[26]. 본 연구에서는 일반 네티즌들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해결책을 거시체계적 접근에서 찾

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거시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은 키

워드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성심병원 장기자랑 보도 이

전에는 상위 50개 리스트에 있었으나 이후 사리진 키워드는 ‘교대’, 
‘처우개선’, ‘대우’, ‘고생’, ‘간호학’, ‘노동’, ‘대학교’, ‘보호자’, ‘몸’, ‘입
원’, ‘무시’ 등이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국민’, ‘교육’, ‘자
살’, ‘최저임금’, ‘후배’, ‘대통령’, ‘법’, ‘정부’, ‘조사’, ‘조직’, ‘집단’, ‘노
조’이다. 새로운 키워드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

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의 관련 법 제정은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다[27].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28]. 간

호사만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을 신설

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막 시행된 법이 

정착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표준안

이 포함된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뉴스 기사 댓글 텍스트

를 토픽 모델링 한 결과 “열악한 근무환경”, “여성집단문화”, “부당한 

억압”,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이라는 4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

었다. 첫 번째 주제인 열악한 근무환경은 식사와 화장실조차 제시간

에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간호사의 업무량과 그와 관련된 고

질적인 인력난을 의미한다. 2016년 실시된 보건의료노조 조사[29]에 

따르면 간호사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29.7분으로 다른 보

건 직종보다 약 22분 짧았고, 월평균 결식 횟수도 5.9회로 약 3배 정

도 높았다. 반면 간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하여 19.5분 더 시간외 근

무를 하고 있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는 간호사의 직

장 내 괴롭힘은 물론 이직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19,30,31]. 실

제 국내 간호대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9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은 46%로 OECD 평균의 절

반에 불과하다[32]. 그동안 정부에서는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 더 많

은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

다[33]. 그러나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간호

사 이직으로 인한 인력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주제는 여성집단문화이다. 조직문화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간주된다[5]. 그동안 간호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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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논의된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기여하는 권위적이거나 

위계적인 문화 혹은 그 반대되는 관계지향적인 조직문화에 관한 것

이었다. 부정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

직 내에서 동료를 통해 학습되는 악순환을 통하여 해당 조직의 문화

로 고착될 수 있다[34-36].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

는 신뢰, 정의 및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지향적 조직문화를 형

성하는 한편, 간호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19,31]. 한편, 본 연구에서 네티즌들의 댓글에

서 파악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주제에 여자, 남자, 페미니즘, 왕
따, 여초 등처럼 젠더 갈등이나 젠더 혐오를 암시할 수도 키워드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태움을 군대문화

로 비유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간호직과 같은 여초집단(여성이 대다

수를 차지하는 집단을 뜻하는 신조어)의 특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37]. 전통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었기에 간호업무, 병원 시

스템, 사회적 구조로부터 영향받는 간호조직의 문화가 여성만의 부

정적 문화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사회분야 뉴스의 댓글 

중 약 70%는 남성들이 작성한다[38]. 본 댓글 분석에서도 남성의 의

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여성집단문화’와 같은 성차별적 주제가 도

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성차별

적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젠더 불평등 및 여성 혐오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39], 간호사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

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제는 부당한 억압이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부당한 억압

의 뿌리는 간호 직업의 초창기인 1800년대부터 비롯된다. 이 시기의 

간호는 의사-간호사-환자라는 삼각관계에서 자율권이나 통제권을 

소유하지 않는 종속적인 여성의 직업이었다[40]. 현대에 이르러 여성

의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상승하였고 의료현장에서 간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

자의 입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의사는 과학기술의 폭발적

인 발달 속에서 그 사회적 지위가 더욱 높아져 간호사의 부당한 억

압적 위치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41]. 환자로부터 간호사 본연의 

업무 이상을 요구받기도 하고[42], 의사로부터 불만을 투사받기도 

하고,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하대 받고 무시당하기도 한다[43]. 간

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억압이론에 의하면 간호사와 같이 

조직내에서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혐오 등을 내재하고 있다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

람에게 분노를 표출한다고 한다[44].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기관 혹

은 전문직 단체 차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부당한 상황을 대한 간호사 개인들의 대처훈련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부장적인 의료조직에서 성

별 분업, 간호의 젠더화, 간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40]에 관하

여 간호계 내부에서도 심도있게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주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로 국가와 정부차원의 정책

적 접근을 기대하게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높여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45]. 장기자랑 강요와 자살 사건 이후 대한간호

협회에서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2018년 9월부터 간호사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콜센터 ‘널스톡’을 개설하였다[46]. 최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28]은 연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사

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장기자랑 강요, 자살과 같이 사회적으로 충

격적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정책보다는 간호를 둘러

싼 사회적 조건과 구조를 분석하고 간호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공간 내

의 댓글에서도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

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방대한 양의 온라인 댓글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뉴스 이

용자의 8~10% 정도만 댓글을 작성하기 때문에[38] 댓글 속의 의견

은 편향된 여론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 댓글은 

또한 아무런 제재나 검열을 받지 않고 통용되므로 그 내용이 편향적

이고 불안정하여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3]. 반대로 댓글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가장 솔직하고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대중

은 댓글을 통하여 네티즌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하기도 한

다[23,38]. 댓글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아랍의 봄’ 혁명과 유류세 인상에 대

한 불만에서 시작되어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를 들 수 있다[47,48]. 이 두 사건은 모두 네티즌의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글과 댓글에서 시작되어 범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확산되었

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안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여론은 무시할 수 

없는 힘과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

힘에 대한 인터넷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뉴스 플랫폼 중 이용

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뉴스홈의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 약 9만 

개를 분석하였다. 사회분야 뉴스의 댓글 작성자 연령대는 20대가 

14.5%, 30대와 40대가 각각 32.5%, 32.1%, 50대 이상이 19.1%이다

[38].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댓글에는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

대와 40대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정형화된 9만 개의 댓글 문서가 어떤 토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키워드는 어떤 토픽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구자가 일일이 찾아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LDA 토픽 모델링 방법은 생성적 확률모

형과 위계적 베이지안 모형을 통해 문서 안에 잠재되어 있는 토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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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LDA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공간 내 네티즌의 의견으로부

터 기존의 관련 연구 결과와는 차별성이 있는 토픽을 추출하였다. 

즉,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직문화가 여성집단의 부정적 문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간호의 젠더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간

호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17,19]은 조사

연구 및 메타분석을 통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제시하였

다. 이 연구들은 모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결과로 제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요인과 해결방안들이 주로 간호 조직내부

에 국한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넷 댓글이라는 외부

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점을 확장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온라인 댓글에서는 은어, 신조어, 비속

어, 축약어, 욕설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태소 분

석기에 의존한 전처리 과정이 키워드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단어 하나가 형태소가 되는 영어에 비해 한글은 형태

소 하나가 이중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복잡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 텍스트

를 분석하는 토픽 모델링 방법이 질적 내용분석 연구방법과 유사한 

면이 있어[25] 주제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이 개입될 수 있다. 즉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 텍스트 분석에 유용한 

방법이지만 연구자의 지식, 철학과 통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통하

여 주제를 명명하였으나 간호분야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반

영하지 못했다. 추후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델파이 기

법을 활용하여 토픽 명명의 객관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약 9만 여개의 온라인 뉴스 댓글을 네티즌의 의

견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지만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도 댓글을 다

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인터넷 댓

글의 특성상 편향성과 불안정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

하고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형식을 갖춘 조사 방법의 틀을 벗어나 인터넷 공

간속의 다양하고 자유롭고 생생하게 표현된 네티즌의 의견을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드와 토픽은 간호 인력문제 해결과 간호사 이미지 및 전문직 마

케팅 전략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차

원에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중재 프로그램과 정책 개

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뉴스기사 댓

글 9만여 개를 웹크롤링하고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간

호사 장기자랑 강요 및 자살 사건이후 대중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형 텍스트 형태의 댓글들을 전처리하여 

키워드를 찾아내고,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 “여성집단문화”, “부당한 억압”,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라는 4개 주제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즉, 열악한 근무환경 및 억압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차원에서 해

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터넷 여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댓글 속의 여

론에는 의료 환경내에서 간호사의 억압적 위치에 대한 부당함과 직

장 내 괴롭힘을 여성집단문화로 간주하는 젠더 차별적 시선이 있었

으므로 추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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